
취재요청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애도와 기억의장,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일     시 2022년 2월 21일

 담     당 랄라(다산인권센터 010-5608-0288)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010-9059-7298)

 제     목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애도와 기억의 장>을 시작합니다. 

0.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와 평등과 연대로! 인

권운동더하기, 정유엽사망사고 대책위가 공동주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모하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과 성찰을 제안하며 유가족, 공동체들과 함께 

애도와 기억의 장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취재요청을 드립니다. 

1. 2월 19일은 2년전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이 시작된 후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

한 부고를 처음 접한 날입니다. 우리는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 인간의 존엄보다 

통제를 우선하는 국가정책과 사회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감염뿐 아니라 

의료공백, 더욱 어려워진 삶의 조건, 차별과 배제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떠난 이들의 삶과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고 기억하며 추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를 잃은 가족과 공동체의 나누지 못하는 슬픔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지금이

라도 함께 애도해야만 하며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과 함께 이를 성찰하는 사

회를 기록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와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모여 <애도와 기

억의 장>팀이 구성되었습니다. 2월 22일, 유가족과 고인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활동

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애도하고 기억하는 시간, 사회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시간 그리고 온라인 추모공간(2.22일 오픈 remember2022.net), 오프라인 

추모공간을 비롯한 기록활동과 대중행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비롯한 기자회견 자료는 발언, 발표와 함께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2022.2.22.(화) 11:00 서울시청광장 앞 

 사회 : 랄라 다산인권센터 
1. 추모묵상

2. 여는 말 - 의의 및 활동계획

3. 발언

• 고 정유엽씨 유가족 
• 쿠팡 노동자 유가족

• 백신피해자 가족

• 황성철 홈리스행동 활동가

•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요양병원 및 구치소 사망 사건대리인)

• 섹알마문 이주노조활동가

•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4. 기자회견문 발표 

공동주최
- 애도와 기억의 장_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애도와 기억의 장> 소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시기 드러난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
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코로나19와 인권, 인간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
적 가이드라인>(2020.6.11) 발표하며 감염병 시기 지켜져야 할 중요한 인권의 원칙을 제시하
였습니다. 이후 감염병 예방법 개정활동, 연구작업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공백대응팀, 백신인권팀, 추모와 애도의 장팀 등 다양
한 팀 활동을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여러모로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을 만나는 
가운데 이들의 존엄과 추모와 애도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며 갖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모와 애도의 장 팀을 중심으로 활동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애도와 기억의 장>을 구성하고 아래와 같은 취지와 방향 그리고 활동
을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이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
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정유
엽 사망대책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홈리스행동
구성 추모간 준비팀 / 선언준비팀 / 추모제 준비팀 / 기록팀 / 정책제안팀




